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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아침 바깥에 나가보면 서리가 서려있다. 서리는 얼음이 아니라 쓸어내리면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리가 한층 쌓여있을 때 쓸지 않고 밟고 지나가버리면 점차 서리가 단
단해져 굳은 얼음이 되고 만다. 초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약한 서리가 단단한 얼음이 되는 것
이다. 
 서리의 교훈은 사람들의 일에도 적용이 된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선한 행동을 매일 한 사
람에게는 언젠가 경사가 생긴다. 반대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악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에
게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공자는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쌓여 맞게 되는 결과
에 대해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거나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이 
생긴 것이 아니다. 종전부터 점차적으로 내려왔는데, 일찍 분변하지 못해서이다.”라며 작은 행
동 하나를 조심히 하라고 경계했다. 
 자신의 행동을 경계한 다음에는 옆에 어떤 사람을 둘 것인지 잘 판별해야 한다. 공자는 “정
(鄭)나라의 소리는 내쫓아버리고 영(佞) 나라의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정나라의 소리는 음탕
하고 영나라의 사람은 위태롭기[殆] 때문이다”라고 했다. 소리가 음탕하고 사람이 위태롭다는 
말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흔들어 지키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의미이다. 소
리가 음탕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다. 최근 ‘수능금지곡’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수
능금지곡’은 해당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속으로 따라 하느라 공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
에 ‘수능을 보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노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위태롭다는 건 무슨 말일까? 영나라 사람은 비굴하고 아첨을 하며 말만 잘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범죄자도 아니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한 사람쯤은 있다. 아첨을 
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리더에게 순종을 잘 한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왜 문제로 삼은 것일
까? 그것은 영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이다. 
 윗사람에게 비굴하게 굴고 아첨을 하는 건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 때문이다. 그들이 의로
움을 알았다면 윗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하면 아첨이 아닌 충언을 해서 멈추게 할 것이다. 하
지만 본인의 이익만을 탐하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을 넘기기 위해 비굴하게 굴고 아첨하게 굴
어 비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윗사람을 배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처음부터 작정
하고 배신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교묘한 말로 아첨을 하며 그저 작은 이익만 탐할 뿐이
다. 그러나 이후에 배신하게 되는 까닭은 자신의 지위를 잃을 때가 되면 무슨 짓이든 못할 짓
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자를 선비는 ‘소인’이라고 일컬으며 경계했다. 
  신익성은 청백일기에 17세기 당시 대표적인 소인들의 이야기를 실어두었다. 이야기의 주인
공인 이산해(李山海)·이이첨(李爾瞻)은 『죽창한화』의 저자인 이덕형과 그 문인들에게도 해를 
가한 사람들로, 교활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 많은 좋은 선비들이 임금의 곁에서 멀어지도록 했
다. 잠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산해(李山海)·이이첨(李爾瞻) 등은 일찍이 죄를 입고 선조에게 쫓겨나 평소부터 원한을 품
어온 지 이미 오래였다. 이산해는 선조의 병환이 장차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유희분의 



형 희담(希聃)의 집에서 세를 살면서 밤낮으로 희분의 일당과 계책을 도모했으며, 이이첨·정조
(鄭造)·이성(李惺)은 바깥 응원이 되어 영남을 왕래하면서 정인홍(鄭仁弘)을 사주하여 소(疏)를 
올리게 했다. 그 상소에,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이 동궁(東宮 광해군)을 모위(謀危)합니다.”  
하니, 선조가 크게 노하여 이이첨과 정인홍 등을 귀양 보내고 장차 그의 당원(黨援)들까지 모
조리 치죄하려고 했는데, 이윽고 선조가 죽었다. 그러자 일은 크게 변하여 유영경은 안치되었
다가 사사(賜死)되고, 광해의 동모형인 임해군 진(臨海君珒)도 유폐되었다가 죽었으니, 이는 
모두 이이첨과 유희분이 함께 모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뒤부터 남을 사주, 밀고하여 역적의 옥사를 잇따라 일으켜서 종척을 모조리 살해하였다. 
계축년(1613)에는 은(銀)도둑 박응서(朴應犀)가 대장 한희길(韓希吉)에게 체포되어 장차 법에 
의해 베이게 되었다. 박응서는 정승 박순(朴淳)의 서자이며, 그의 일당인 서양갑(徐羊甲)·심우
영(沈友英) 등도 모두가 명문에서 태어난 서족으로, 문자를 깨우쳤으나 그들은 교활하고 잔인
하고 제 고집대로 하였다. 여강(驪江) 위에 숨어 살면서 간간이 상인들의 재물을 탈취했으니, 
아마 불량한 무리리라. 박응서는 옥중에 갇혀서 온전히 살아나지 못할 줄 알고 살 길을 구하
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때 이이첨이 이를 기화로 삼아 이창후(李昌後)와 더불어 계획
을 짜고 정방열(鄭邦說)을 시켜 옥중에 있는 박응서를 매수하여 허위 고변토록 했다. 이에 박
응서가 이이첨 등의 사주를 받고 옥중에서 고변하기를,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이 영창대
군을 옹립하려고 반역을 꾀합니다.”하고, 당시 문무 인사들을 또한 많이 끌어넣어 모함하였다. 
이러므로 김제남은 물론 그의 자손들까지도 모두 하옥되었으며, 정협(鄭俠) 또한 이이첨의 사
주를 받고 함부로 불어대어 경대부들이 모조리 체포되어 혹은 귀양, 혹은 출송(黜送)으로 조정
은 거의 비게 되었다. 
 이래서 이이첨은 권력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 당을 심어 스스로 굳히니, 그의 입김은 곧 서리
가 되고 이슬이 되었다. 그리하여 점점 권병(權柄)을 빼앗고 명분을 범하기에 꺼리는 것이 없
었으니, 옥사가 만연되어 끝내는 저주(咀呪)의 옥사까지 전개되었다. 궁인(宮人) 한 사람을 사
주하여 증거를 삼은 다음, 대비(大妃)를 협박했으며, 목릉(穆陵)을 발굴했으며, 선조를 모시던 
궁인들을 모조리 가두어 형사(刑死) 혹은 약사(藥死)로 모두 살해했으며, 이위경(李偉卿)으로 
하여금 폐비론(廢妃論)을 부르짖게 했다. 이이첨의 사위 이상항(李尙恒), 한찬남(韓纘男)의 아
들 희(暿)·급(昅)·오(晤), 성진선(成晉善)의 아들 하연(夏衍), 생질 이생인(李生寅) 등이 대비를 
지적하여 말하기를, 
 “안으로 역모를 꾸미고 밖으로 역적과 통하였으니, 모자간의 도는 끊어졌다.”하고, 장령(掌
令) 정조(鄭造)·윤인(尹訒)은 이위경이 올린 소를 부연하여 어전(御前)에서 발언하기를, “청하
옵건대, 전하께서는 대비와 각각 다른 궁궐에 거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최유원(崔有源)은 이를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대사간(大司諫) 이지완(李志完)
은 두 개의 소장을 만들어서 소매 속에 넣고 있었으니, 하나는 정조·윤인의 발론을 지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최유원의 뜻을 좇은 것이었다. 이지완은 미리 정조와 윤인이 폐비를 발론
한다는 말을 듣고 기회를 엿보아 거취를 정할 작정이었으며, 김지남(金止男)은 집의(執義)로서 
양쪽에 아첨할 뿐이었다. 유원의 발언이 우세하자, 지완 역시 이를 따랐다. 정조·윤인은 스스
로 탄핵하여 말하기를,
 “대비가 스스로 종사를 끊어버리는데 어찌 모후(母后)로 대접할 수 있으랴?”하니, 
이는 대개 그들이 광해에게 간청하여 대비와 다른 곳에 거처하게 한 후에 장차 폐출(廢黜)을 
건의하기로 계획했던 것이다. 



 선조는 소인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이이첨을 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이첨이 
조정에 뿌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작은 욕심은 많은 이들을 조정에서 내몰았다. 
그는 도둑을 친구 삼아 같은 뜻을 이루려 하고, 대비를 협박하고 사람들을 살해했다. 그의 악
한 행동은 마치 물이 천에 차츰차츰 스며들 듯 주변 사람마저 물들였다. 남을 헐뜯는 말이 차
츰차츰 젖어 들어오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채기 어렵다. 이에 주변 사람
들도 어느새 그의 악행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혼란이 처음 생겨나는 것은 불신의 실마리를 받아들일[涵] 때요, 
난이 또 생겨나는 것은 군자가 참언을 믿을 때이다. 군자가 참언에 진노하면 난이 빨리[遄] 그
칠[沮] 것이고, 군자가 어진 이의 말에 기뻐하면 난이 빨리 그칠 것이다.”하였다.  혼란이 일어
나는 이유는 아첨하는 사람의 믿을 수 없는 말이 처음 조정에 돌기 시작했을 때 왕이 그것을 
듣고 가볍게 넘기기 때문이다. 왕이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내버려 두니 이이첨과 같은 자
는 자신의 뜻을 실행한다. 그렇게 조정의 어지러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를 멈추
기 위해 영의정 이덕형은 좌의정이었던 이항복에게 이이첨의 악행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복은 임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여 충언을 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로 인해 면직을 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충신 한 사람이 임금의 곁에서 멀어
졌다. 불행히도, 영의정 이덕형마저 차자를 올렸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려 파직되는데 이르렀
다.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당시 이이첨이 임금의 눈을 얼마나 가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정조·윤인 등의 획책은 심해져서 정인홍과 더불어 모의하여 차자를 올리되, 여후(呂后 한 고
조(漢高租)의 후비)를 출묘(黜廟)하던 옛일을 인용하여 정조와 윤인의 발론을 펴주었으며, 또
한 영창대군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돼지에 비유하고, 칠신(七臣)으로써 영창대군의 우익을 삼는 
등 지극히 불순하게 말했다. 이이첨의 무리는 정인홍의 말이 적중되었다 하여, 성세가 더욱 
치열하여 정조·윤인을 다시 등용한 다음 폐모론을 차츰 시행에 옮겼다. 그리하여 이이첨과 정
조는 또 획책하고 이수(李瀡)로 하여금 상소하여 김제남을 추륙(追戮)하게 했으니, 폐출의 단
계를 삼자는 것이었다.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은 임자년(1612) 이후로 두문불
출하다가 이에 이르러 차자를 올려, 자전에게 효를 극진히 할 것을 상에게 간청했는데, 그의 
말은 살을 도리듯이 간절했다. 그러나 상은 이에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심히 질책하였는
데, 삼사(三司)에서, 남이공(南以恭)이 이원익을 충동시켜 말을 지어내며 상을 비방한다 하니, 
상은 모두 멀리 귀양을 보냈다. 이에 유생 김효성(金孝誠)·정택뢰(鄭澤雷)·홍무적(洪茂績) 등이 
각각 항소를 올려 정조·윤인을 참하고 원익을 석방시켜 달라고 간청하자, 상은 더욱 노하여 
세 유생은 섬으로 귀양을 보냈고, 유생 조직(趙溭)은 광해에게 극진히 효성하기를 간청하자 즉
시 하옥시켜 주리를 틀었다. 

 광해군은 이항복과 이덕형을 내쳤을 뿐만 아니라 이원익을 귀양 보내기까지 한다. 이는 모두 
그가 소인과 군자를 분별하지 못한 채 아첨에 눈이 멀어서 벌어진 결과이다. 보통 이런 임금
은 충신이 자신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율곡 이이는 이런 사람을 
‘잠계(箴戒)가 많은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는, 특히 안으로는 욕망이 많으면서 밖으로
는 인의(仁義)를 베푸는 체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마음속에 욕심은 많으면서 밖으로는 인자
하고 의로운 사람인 척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고 대놓고 아첨하는 사람은 쉽게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다. 그



러나 옳은 듯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마치 군자와 
같이 모습을 꾸미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겉으로 표가 나는 사람보다 더 무
서울지 모른다.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며, 부화뇌동하고 고식적이고 비루한데 처하는 것을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눈에 거슬리는 선비를 억압하고 학문하는 길을 끊어버리기 때
문이다. 이런 소인의 간사함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이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삿
된 생각을 지워야 한다. 
 율곡 이이는 만일 임금이 욕심을 갖지 않고 학문을 좋아하면 곁에서 자신을 가르치고자 건네
는 말이 귀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말이나 소가 지푸라기를 먹으면서 기뻐하듯이 
신하의 충언을 들으며 행복해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뜻이 없고 이
익만 탐하려고 한다면 충신의 말은 쓰게만 들릴 것이고, 간신의 말이 오히려 달콤하게 들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옆에서 달콤한 이야기들을 하던 신하는 결국 자신을 쉽게 
배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비들은 소인을 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공부
했다. 
 


